
오늘 갑종장교의 얼과 공적을 기리는 호국탑을 제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

생각합니다. 삼가 호국 령들의 명복을 빌며,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위

로의 말 을 드립니다. 

갑종장교들은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6∙25전쟁 직후부터 수많은 전투

와 작전을 수행하며 위국헌신의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. 이 과정에서 산화한 988

명의 숭고한 희생은 지금도 우리 군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.

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가족들이 자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

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조만간‘국가보훈기본법’을 제정하고, 국가유공자와 제

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그동안 호국탑 제막을 위해 애써 온 갑종장교중앙회와 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

고를 치하하며, 국군장병 여러분의 무운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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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.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처해 나간다면 이러한 도

전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. 

앞서 말 드린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항만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

여 가야 합니다. 운 시스템을 혁신하고, 전체 물류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를

강화해 가야 하겠습니다. 또한 일류 항만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

출하는 항만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동북아의 표

적인 물류 클러스터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하겠습니다. 

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. 한 번 광양항을 찾아온 선박은 계속해서 찾아오고,

한 번 광양항에 자리잡은 기업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

갑시다. 

광양항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. 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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